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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부모·친구 요인과 SNS 이용 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자아형성이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성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 관
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공격성 문제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 초1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 중 총 1,43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NS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 적게 이용하는 학생보
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요인 중 학대가 심할수록, 과잉간섭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감독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요인 중 소외를 높게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단순히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높은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프로
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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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factors on aggression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individual, parent, friend factors and SNS usage. In particular,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easing 
aggression in adolescence by considering the emotional relationship of parents and friends. This study 
analyzed frequency, t-test, one-way batch distribution analysis(ANOVA), and multi-linear regression, 
using the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s a result, 
adolescents who frequently use SNS are more aggressive than adolescents who use less. Among the 
parental factors, the more abuse and excessive interference were found to be more aggressive, and 
the higher the coach, the lower the aggressiveness. Furthermore, among the friend factors, it has been 
shown that the higher the alienation, the more aggressive adolescents are. In order to reduce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grated program considering the 
emotional relationship of parents and friends, who are the most influential neighbors, rather than simply 
restricting the use of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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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 공격성은 분노, 적의, 증오, 불만, 원한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하여 자기 자신, 타인 및 기타 대상
에 대한 손해, 상해, 공포감 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일컫
는다[1]. 

이러한 청소년 공격성은 학교부적응이나 대인관계
[2],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인
기 이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3][4].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이 형성되며, 
성인기로의 과도기에 해당하여 이 시기에 적절한 사회
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지
는 시기로,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2008년 스마트폰의 보
급으로 인해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인터넷 사용과 
더불어 SNS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5].

이로 인해 청소년기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량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다[6]. 

초·중·고등학생의 77.1%가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
으며[7], 중·고등학생의 약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8].

SNS를 포함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기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과도
한 사용은 의존적 성향이나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9].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 
집단은 중독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난다[10][11]. 

청소년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요인은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이다. 청소년기는 부모로
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하
고 그 안에서 친밀감과 사회성을 익히게 되는 동시에
[12][13],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
난다[14].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친구로부터 수용도가 높은 청

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가지는 것에 비해,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은 친
구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4][15]. 

또한 부모의 학대와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부
모 영향은 청소년기의 공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난다[16][17].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된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SNS 이용정도와 개인·부모·친구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자아형성이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성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공격성 완화를 위
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
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중 초1 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1 패널은 2010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
모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
(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에 의거하여 
총 98개의 표본학교를 선정하였고, 학교당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8].

7차년도의 조사 대상은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던 
2,342명의 학생과 그 보호자이며, 총 2,002명의 학생
과 그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에 따라 
청소년용 조사와 보호자용 조사가 진행되었다[18].

본 연구에서는 2,002명의 자료 중 성별, 소득분위, 
주관적 건강상태, 부 취업·학업상태, 모 취업·학업상태, 
양육방식,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SN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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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도, 공격성 항목 중 무응답 값이 한 개 이상인 값을 
제거하여, 총 1,43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선정하여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개
인요인, 부모요인, 친구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
학적 요인으로 성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가구소득을 
선정하였으며, 총 가구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 구분하였
다. 개인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을 선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
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로 구분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의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
한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19].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를 번안한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20][21].

부모요인으로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아
버지 근로여부, 어머니 근로여부, 학대, 감독, 과잉간섭
을 선정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근로여부는 한다, 하지 않는
다로 구분하였다. 학대는 허묘연(2000), 김세원(2003)
의 아동학대 문항을 수정·보완한 Likert 4점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22][23].

감독 및 과잉간섭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
육태도 검사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한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22].

친구요인으로 의사소통, 소외, 신뢰를 선정하였다. 의
사소통, 신뢰, 소외는 Armsden & Greenberg(1987)
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중 하위영역별 중복문항을 
제외한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24][25]. 

SNS 이용정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컴퓨
터 사용 문항을 수정·보완한 컴퓨터 이용빈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26], SNS 이용과 관련된 ‘동호
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과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
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동’ 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공격성은 조붕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7].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이용정도 등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위
하여 t-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28].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총 1,437명으로, 성별은 남

학생이 809명(56.3%), 여학생이 628명(43.7%)이었다. 
소득분위는 1분위 319명(22.2%), 2분위 494명
(34.4%), 3분위 256명(17.8%), 4분위 368명(25.6%)이
었다. 개인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은 
58명(4.0%), 건강한 편은 863명(60.1%), 매우 건강함
은 516명(53.9%)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3.24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11점으로 각각 중위값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은 
각각 Cronbach‘s α=0.833, 0.844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모 요인에서 아
버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558명(38.8%), 
전문대 졸업 이상은 879명(61.2%)이었고 어머니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628명(43.7%), 전문대 
졸업 이상은 809명(56.3%)이었다. 아버지 근로여부가 
하지 않는다는 10명(0.7%), 한다는 1,427명(99.3%)이
었고 어머니 근로여부가 하지 않는다는 526명(36.6%), 
한다는 911명(63.4%)이었다. 학대는 평균 1.58점, 과
잉간섭은 평균 2.14점으로 각각 중위값보다 약간 높고, 
감독은 평균 2.96점으로 중위값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감독, 과잉간섭은 각각 Cronbach‘s α
=0.797, 0.824, 0.726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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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친구 요인에서 의사소통은 평
균 3.21점, 신뢰는 평균 3.27점으로 각각 중위값보다 
약간 높고, 소외는 평균 1.98점으로 중위값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소외, 신뢰는 각각 
Cronbach‘s α=0.824, 0.702, 0.835으로 나타나 문항
의 신뢰도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SNS 이용정도
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609명(42.4%), 가끔 이용한다는 
640명(44.5%), 자주 이용한다는 188명(13.1%)이었다. 
공격성은 평균 1.84점으로 중위값보다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0.822로 나타나 문항
의 신뢰도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
량 분석을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에 대해 주관적 건강상태, SNS 이용정도는 집단 
내 차이가 있었고, 학대, 과잉간섭, 소외는 양의 상관관
계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감독, 의사소통, 신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
량 분석을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분
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25-6.795로 모두 기준치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
(tolerance) 또한 0.147-0.900으로 모두 기준치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구분 변수
N(%) 

/ Mean±SD 
(Min,Max)

Cronba
ch’s α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성 809(56.3) -여성 628(43.7)

사회 
경제학적 

요인

가구 
소득분위

1분위 319(22.2)

-2분위 494(34.4)
3분위 256(17.8)
4분위 368(25.6)

개인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58(4.0)
-건강한 편 863(60.1)

매우 건강함 516(35.9)
삶의 만족도 3.24±0.61 (1,4) 0.833
자아존중감 3.11±0.48 (1.2,4) 0.844

부모 요인

부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8(38.8) -전문대 졸업 이상 879(61.2)
모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28(43.7) -전문대 졸업 이상 809(56.3)

부 근로 
여부

예 10(0.7) -아니오 1427(99.3)
모 근로 

여부
예 526(36.6) -아니오 911(63.4)

학대 1.58±0.61 (1,4) 0.797
감독 2.96±0.40 (1,4) 0.824

과잉간섭 2.14±0.65 (1,4) 0.726

친구 요인

의사소통 3.21±0.55 (1,4) 0.824
소외 1.98±0.68 (1,4) 0.702

신뢰 3.27±0.57 (1,4) 0.835

SNS 이용정도 
사용하지 않음 609(42.4)

-가끔 640(44.5)
자주 188(13.1)

공격성 1.84±0.57 (1,4) 0.82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 Mean±S
D t / F / ρ p-value

인 구 학 적 
요인 성별 남성 1.82±0.57 -1.357 0.175여성 1.86±0.56

사회 경제
학적 요인

가구 소
득분위

1분위 1.85±0.58

1.252 0.2892분위 1.87±0.57
3분위 1.80±0.53
4분위 1.82±0.57

개인 요인

주 관 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2.16±0.59
31.125 0.000***건강한 편 1.90±0.55

매우 건강함 1.70±0.56
삶의 만족도 1.84±0.57 -0.327 0.000***
자아존중감 1.84±0.57 -0.457 0.000***

부모 요인

부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6±0.58 1.130 0.259전문대 졸업 이상 1.83±0.56
모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4±0.56 -0.051 0.959전문대 졸업 이상 1.84±0.57
부 근로 
여부

예 1.98±0.73 0.796 0.426아니오 1.84±0.57
모 근로 
여부

예 1.81±0.57 -1.830 0.068아니오 1.86±0.57
학대 1.84±0.57 0.318 0.000***
감독 1.84±0.57 -0.062 0.018*
과잉간섭 1.84±0.57 0.280 0.000***

친구 요인
의사소통 1.84±0.57 -0.199 0.000***
소외 1.84±0.57 0.290 0.000***
신뢰 1.84±0.57 -0.195 0.000***

SNS 이용정도 
사용하지 않음 1.76±0.56

13.791 0.000***가끔 1.88±0.52
자주 1.98±0.69

p>0.05, **p<0.01, ***p<0.0001

표 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
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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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감독, 과잉간섭, 소외, SNS 이용정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성별이 여자인 경우(β=0.062, p=0.023), 학대가 높
을수록(β=0.127, p=0.000), 과잉간섭이 높을수록(β
=0.073, p=0.003), 소외가 높을수록(β=0.073, 
p=0.001), SNS 이용정도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
끔 이용하는 경우(β=0.067, p=0.016)와 자주 이용하는 
경우(β=0.182, p=0.000)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보다 매우 건강
한 경우(β=-0.190, p=0.006),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β=-0.059, p=0.03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β
=-0.332, p=0.000), 감독이 높을수록(β=-0.092, 
p=0.011)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개인·부모·친구 요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이용 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기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SNS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 적게 이용하는 학생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접하는 생
활 문화 양상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난다[5]. 이에 청소년기의 높은 SNS 사
용은 공격성을 높이고[10][11][13], 긴 스마트폰 사용시
간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행과 공
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29].

SNS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인에 대한 적
대감 및 공격성을 보여 지위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미
치려는 경향을 보인다[13][30]. 

SNS는 대인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이 즉각적으로 드
러나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
가 개인의 공격성을 정교화시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
다[13][31]. 이는 특히 스마트폰 및 SNS를 통해 학생들
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
도록 하는 행동인 사이버불링(Cyberbullying)[32]과도 
높은 연관이 있다. 청소년의 높은 SNS 사용과 더불어, 
사이버불링은 최근 한국사회의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 중 27.7%가 사이버불링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9.4%가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3].

부모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 과잉간섭, 감독
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
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며[34], 이러한 학
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 이후 정신건강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36].

또한 부모의 높은 과잉간섭을 받은 청소년은 정신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37] 감독과 같은 부모의 통
제적 행동은 청소년의 공격성 발현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친구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로부터 소외를 높게 경험
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구분 변수 공격성
B t p-value

인 구 학 적 
요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62 2.271 0.023*

사회 경제
학적 요인

가구 소
득분위

1분위 ref
2분위 0.016 0.454 0.650
3분위 -0.017 -0.406 0.685
4분위 -0.007 -0.166 0.868

개인 요인

주 관 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ref
건강한 편이다 -0.114 -1.708 0.088
매우 건강하다 -0.190 -2.728 0.006**

삶의 만족도 -0.059 -2.123 0.034*
자아존중감 -0.332 -8.916 0.000***

부모 요인

부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ref
전문대 졸업 이상 -0.046 -1.426 0.154

모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ref
전문대 졸업 이상 0.036 1.124 0.261

부 근로 
여부

예 ref
아니오 -0.086 -0.549 0.583

모 근로 
여부

예 ref
아니오 0.037 1.357 0.175

학대 0.127 4.655 0.000***
감독 -0.092 -2.537 0.011*
과잉간섭 0.073 3.019 0.003**

친구 요인
의사소통 -0.014 -0.376 0.707
소외 0.073 3.232 0.001**
신뢰 0.031 0.836 0.403

SNS 이용정도 
사용하지 않음 ref
가끔 0.067 2.408 0.016*
자주 0.182 4.414 0.000***

Adjusted R²=0.267, F=27.194
Tolerance=0.147-0.900, VIF=1.025-6.795
*p>0.05, **p<0.01, ***p<0.0001

표 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4704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수용도가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자
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에 비해,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
은 친구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4][15].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따돌림 피해 학생의 장
기적인 공격성을 측정한 결과 따돌림 5년 후의 공격성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SNS 사
용을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과 개인 홈페이지(블
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동으로 정의하
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SNS의 종류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본 연구의 SNS 이용정도 문항은 모든 종
류의 SNS 사용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자료의 특성 상 모든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중학교 1학년으로 동일하다. 이에 중학교 1학년의 SNS 
사용과 공격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기인 중
학교부터 고등학생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SNS 
사용정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와 친구 관계
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
년의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봤
다면,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SNS 이용 정도를 중심으로 부모
와 친구의 영향을 통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
구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하여 단순히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
향력이 높은 주변인인 부모와 친구의 관계를 고려한 통
합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공격
성은 비행, 학교폭력, 나아가 성인기의 범죄로까지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관
심과 함께  활발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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